
삼성전자가‘갤럭시 S7�엣지’블랙
펄(Black�Pearl)�컬러를 통신3사를 통
해 9일 출시한다.
‘갤럭시 S7�엣지’의 8번째 색상인
블랙 펄 모델은 스마트폰 전·후면에
매끄러운 광택이 감도는 블랙 색상
글래스를 적용했다.�특히 옆면 테두리
까지 블랙으로 마감해 한층 더 고급
스러운 디자인을 완성했다.
신제품 구매 고객은‘만원의 행복’

과‘갓스물 갓특권 갤럭시 S7의 선물’
등 현재 진행 중인 풍성한 사은 혜택
을 모두 누릴 수 있다.�
삼성전자는‘갤럭시 S7�엣지와 갤럭

시 S7의 8가지 색상을 모티브로 S7과
함께하는 특별한 순간들을 일러스트

로 담아낸‘갤럭시 S7
컬러풀 모먼트(Colorful
Moment)’아트 컨텐츠
도 선보인다.�
블랙 펄 색상 편에서

는‘My�Chic�Moment’
라는 주제로 어두운
패션쇼장 모델들의 모
습을 한 순간도 놓치

지 않고 포착하는 갤럭시 S7의 저조
도 카메라를 판타지가 가미된 색다른
이야기로 표현했다.
갤럭시 S7�엣지 블랙 펄은 갤럭시

S7·S7�엣지 스마트폰 중 최대 메모
리 용량인 128GB�단일 모델로 출시되
며 출고가는 101만2000원이다. /뉴시스

삼성갤럭시S7�엣지‘블랙펄’컬러출시

현대기아차가 고속성장세를 보이고
있는 미국 전기차 시장 공략을 내년
부터 대폭 강화한다.�
미국 전기차 시장은 14개월 연속 증

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.�현대
기아차는 이에따라 올해 쏘나타
PHEV로 존재감을 높인 데 이어 내년
에는 아이오닉 일렉트릭 등을 본격
투입하며 공략을 가속화한다는 계획
이다.�
8일 미국 전기자동차 전문매체‘인

사이드EV’에 따르면 미국 내 전기차
(PHEV�포함)�월 판매량은 지난 11월
까지 14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성
장세를 기록했다.
이에 따라 올해(1~11월)�미국에서

팔린 전기차는 전년 동기(10만2400
대)�대비 30.7%�급증한 13만3854대를
기록했다.�이미 지난해 전체 전기차
판매량인 11만6000여대를 넘어섰다.�
테슬라 모델S가 올해 2만3571대 팔

리며 2년 연속 판매량 1위를 기록하
는 가운데 제너럴모터스의 PHEV�모
델 볼트(Volt)가 2만1048대,�포드 퓨전
에너지가 1만4839대로 뒤를 이었다.
미국 전기차 시장 규모는 매년 증가

세를 보이다가 지난해에는 저유가 등

영향으로 5%가량 감소했었다.�그러나
올들어서는 1위 테슬라와 제네럴모터
스의 볼트 등 신차 효과에 힘입어 다
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.�
이런 상황 속에서 후발 주자인 현대

차는 올해부터 미국시장에 쏘나타
PHEV를 본격 투입하며 존재감을 높
여왔다.�
현대차가 지난해 말 미국 시장에 내

놓은 쏘나타 PHEV는 올해 총 2770대
가 팔려 전체 판매량 13위를 기록하
고 있다.
쏘나타 PHEV는 올해 2월 월 판매량

이 200대를 넘어섰고 7월에는 판매가
375대까지 치솟아 상위 10위권에 오
르기도 했다.�이후에도 8월 235대,�9
월 260대,�10월 255대,�11월 285대 등
으로 꾸준한 판매량을 기록 중이다.
기아차의 쏘울 EV도 평균 성장률을

넘어서는 성장세를 나타냈다.�올해
쏘울 EV는 전년 동기 대비 45.7%�급
성장한 1531대가 판매됐다.�
이에 따라 지난해 1%에 그쳤던 현

대·기아차의 미국 전기차 시장 내
점유율은 올해 3.2%로 확대됐다.�
현대·기아차는 오는 2017년 신차를

잇달아 투입해 시장점유율 확대에 나

선다는 방침이다.�
우선 현대차는 내년 2월 미국 시장

에 전기차 전용 브랜드‘아이오닉 일
렉트릭’을 출시한다.�
1회 충전시 최대 주행 가능 거리가

191㎞인 아이오닉 일렉트릭은 최근
미국 환경보호청(EPA)의 전기차 경
제성 평가에서 복합전비(전기차 연
비)가 136마일을 기록해 테슬라 모델
S�60D(104마일)·쉐보레 볼트 EV(119
마일)�등을 제치고 가장 우수한 것으
로 나타났다.
기아차도 내년에 기아차의 첫 PHEV

모델 K5(현지명 옵티마)�PHEV를 내
놓을 계획이다.�

K5�PHEV는 9.8㎾h�대용량 배터리와
50㎾ 모터를 적용해 전기와 하이브리
드 두가지 모드로 주행 가능한 친환
경 차량이다.�배터리 완전 충전시 최
대 44㎞를 전기모터로만 주행할 수
있으며,�배터리를 모두 써도 하이브
리드 모드(16.4㎞/ℓ)만으로 최대 902
㎞까지 주행할 수 있다.
현대차 관계자는“내년 2월 전기차

전용 모델인 아이오닉 일렉트렉이 미
국에 출시될 계획”이라며“연비 효율
을 평가기관에서 인정받는 등 높은
경쟁력으로 미국 전기차 소비자들에
게 어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”
고 말했다. /뉴시스

현대·기아차,�고속성장미국전기차시장공략박차

올해쏘나타 PHEV·쏘울 EV�투입

내년아이오닉일렉트릭·K5�PHEV로승부

인터넷 뱅킹 등의 비대면 거래가 늘
고 현금 거래가 줄면서 은행들의 현
금자동화기기(CD·ATM)가 자취를
감추고 있다.
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

기준 국내에 설치된 CD·ATM은 12
만1344대로,�2013년 최고치(12만4236
대)를 찍은 뒤 2년 연속 감소세를 보
이고 있다.�
이는 국내 은행들의 영업점 수가

2013년 이후 계속 감소하면서 영업점
내 설치된 CD·ATM�대수가 줄어든
데 주로 기인한다.�국내은행 영업점
수는 2012년 7700개에서 2013년 7600
개,�2014년 7400개,�지난해 7300개로
줄었다.�이에 점내 CD·ATM�수 역시
2013년 6만7100대에서 지난해 6만2700
대로 덩달아 감소했다.
CD·ATM�이용건수도 하락 추세다.
지난해 CD·ATM총 이용건수는 42

억5629만건으로 2011년 최고치(43억
7000만건)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
감소하고 있다.�
지난해 CD·ATM�1대당 이용건수는

3만5000건으로 2011년 이후 비슷한
수준을 유지하고 있다.�현금인출이
감소한 반면 계좌이체 업무가 늘어난
덕분이다.
CD·ATM�설치대수 감소와 함께 인

터넷 및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·비현
금 거래가 늘면서 금융서비스채널에
서 CD·ATM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
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.�
2013년 12월 40.7%에 달했던 CD·

ATM�업무처리 비중은 2014년 12월
39.9%,지난해 12월 37.7%에서 지난 9
월 기준 36.2%로 떨어졌다.�
한은은 앞으로도 비현금거래 확대,

영업점 통폐합 등으로 금융기관이 운
영하는 CD·ATM�설치대수는 기조적

으로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다.
무점포 운영체제인 인터넷 전문은행

이 설립되더라도 CD공동망 참가를 통
해 고객들은 타행이 설치한 CD·
ATM을 이용할 수 있는 데다,�금융기
관들의 운영비용을 줄이고 수익성을
높이는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
기 때문이다.
특히 은행들이 운영비 감축을 위해

VAN사업자에 위탁 운영하거나 VAN
사업자 운영 CD·ATM�기기 활용하
는 사례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.
실제로 VAN사업자가 편의점,�공공

장소 등에 설치한 점외 CD·ATM�수
는 증가하는 추세다.�점외 CD·ATM
은 2012년 5만5800대에서 지난해 5만
8700대로 늘었고,�이용건수도 같은 기
간 2억6000건에서 3억6000건으로 증
가했다.�다만 VAN사업자가 운영하는
CD·ATM의 이용수수료는 900~1300

원으로,�은행보다 높은 수수료를 부
과하고 있다.
한은 관계자는“최근 국내 은행들은

구형 CD·ATM을 폐기하고 신기술이
구비된 스마트형 ATM�등을 도입,�운
영하고 있다”며“기존의 처리업무 이
외에 통장개설,�외화송금,�간편결제서
비스 입출금 등의 새로운 금융서비스
를 추가하고,�바이오인증 등 디지털
혁신 기술을 반영한 셀프뱅킹 자동화
기기 등 스마트형 ATM기 설치가 확
대될 전망”이라고 말했다.
한편 우리나라의 10만명당 ATM�설

치대수는 2014년말 기준 291대로 여
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.
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

발기구 회원국 평균은 82대로 북미
(221대),�미국(173대),�유럽(85대),�영
국(129대),�일본(128대)�등 주요국 모
두 우리나라 보다 적다. /뉴시스

점차 사라지는 은행 CD·ATM�기
한은“2년연속감소세…비대면·비현금거래확대·영업점통폐합영향…스마트형ATM�보급될듯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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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대 쏘나타 PHEV

LG전자가‘V20의 좋은 사운드로 하
나되기를’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V20
2차 TV�광고 영상을 공개했다고 8일
밝혔다.�
이번 V20�영상은 첫사랑을 고백하는

순간의 설레는 남녀,�즐거운 데이트
중인 커플,�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남
매와 부부 등 음악을 매개로 더욱 행
복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했다.�
멀티미디어 폰이라는 마케팅 포인트

에 맞춰 원음을 되살리는 4DAC,�B&O
플레이 튜닝,�전후면 광각카메라 등
V20의 인기 요소인 멀티미디어 기능
을 강조했다.�이런 기능이‘만남’과
‘고백’이라는 일상의 상황 속에 자연
스럽게 녹아드는 모습을 중점적으로
담았다.�
이번 영상은 84년에 발표된 퀸

(queen)의 숨겨진 명곡‘Thank�God�It’
s�Christmas’를 배경 음악으로 선정,
V20의 오디오 성능을 부각하면서도

연말 분위기를 극대화시켰다.�
전편에서 세계적 뮤지션인 샘 스미

스와 위켄드를 등장시켜 원음에 가까
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능에 집중
했다면 이번 편에서는 그 오디오 기
능을 통해 사람들의 관계가 더욱 풍
요로워지고 특별해지는 순간들을 표
현했다는 설명이다.
LG전자는 V20�구매 고객을 대상으

로 해피 뉴 이어(HAPPY�NEW�YEAR)
이벤트도 함께 진행 중이다.�1월31일
까지 V20을 구매하는 고객은‘LG�블
루투스 스피커(PH1)’와‘배터리팩(추
가 배터리+충전 크래들)’을 신한
FAN(모바일 결제 서비스)�앱을 통해
5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.�
또 V20에 탑재된‘기프트팩’앱에서

하드 케이스 2종과 음원 이용권도 무
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통신사 제휴
신한카드로 V20를 구매 시 최대 46만
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. /뉴시스

LG전자,�V20�2차 TV�광고‘만남과고백의사운드’

금융감독원은 은행 계좌정보통
합관리 시스템 등 금융소비자에게
유익한 금융정보서비스 4개를 금
융소비자정보포털 ‘파인’
(fine.fss.or.kr)에 추가한다고 8일 밝
혔다.
‘파인’은 금융정보 유형별로 금
융상품,�금융조회,�금융꿀팁,�금융
피해 예방·구제,�서민·중소기업
지원,�금융교육 등 9개 분야에서
총 33개 금융정보서비스를 제공
중이다.
여기에 계좌정보통합관리와 본

인 신용정보조회,�내보험 다보여,

퇴직연금종합안내 서비스를 9일부
터 추가한다.
이렇게 되면 은행 예·적금·신

탁계좌 정보,�대출연체,�카드발급,
현금서비스 정보,�보험가입내역
등 본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다
쉽게 조회할 수 있다.
휴면계좌 통합조회 서비스는 대

상 범위를 확대한다.�지금까지는
은행권의 휴면 예금·보험금 조회
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휴면성
신탁·증권 등은 물론 저축은행의
휴면예금도 확인할 수 있다.

/뉴시스

4개서비스금융포털‘파인’에추가


